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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주일 창세기를 강해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묵상 중 깨달
은 바가 있으면 알려 주시면 더 풍성한 창세기 나눔이 되겠
습니다.

2. 오늘은 사순절 첫째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재의 수요일부터 
부활절(4/9)까지 40일 기간(주일 제외)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경건의 길로 더 깊이 나아가는 기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3. 예배 후 ‘교회장소 변경 청원서’(노회 제출용)에 서명해 주십시오.

4. 중보기도
 *후원아동
 -부상윤(남,12세),전보나(여.11세),도노을(여.9세),최유림(여,9세)
 -터키와 시리아의 지진 희생자 구조와 복구를 위해

5. 움오름가족
 -생일: 한혜리(2/28)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 요14:6

는 …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고백 위에 
          하나님과 이웃의 부름에 응답하며, 
          높은 산이 아닌 작은 오름을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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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
 2023년도 표어: “복음을 살다”(롬 1:16-17)

인도: 윤성천

* 부름의 말씀 ‥……… 롬 5:12-15 ………‥ 인도자

* 주님의 기도 ‧……………‥………‥………‥………‥… 다같이

* 찬송 …‥…  ‘오소서, 평화의 왕’ ……‥ 다같이

1. 오소서 오소서 평화의 임금 우리가 한 몸 이루게 하소서
2. 오소서 오소서 생명의 주님 서로가 귀히 여기게 하소서
3. 오소서 오소서 진리의 주님 모두가 주를 따르게 하소서
  

* 성시교독 ‥……… 124번 ………‥ 다같이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 찬송 ‥…………‥ 32장 …………‥‥ 다같이

< 어느 수도사의 글 >

죽을만큼 사랑했던 사람과 모른 체 지나가게 되는 날이 오고, 
한때는 비밀을 공유하던 가까운 친구가 전화 한통 하지 않을
만큼 멀어지는 날이 오고, 또 한때는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
던 사람과 웃으며 볼 수 있듯이, 시간이 지나면 이것, 또한 
아무것도 아니다.

변해버린 사람을 탓하지 않고, 떠나버린 사람을 붙잡지 말고, 
그냥 그렇게 봄날이 가고 여름이 오듯 내가 의도적으로 멀리
하지 않아도 스치고 떠날 사람은 자연히 멀어지게 되고, 내가 
아둥바둥 매달리지 않더라도 내 옆에 남을 사람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알아서 내 옆에 남아준다. 나를 존중하고 사랑해 주
고 아껴주지 않는 사람에게 내 시간 내 마음 다 쏟고 상처 받
으면서 다시 오지 않을 꽃 같은 시간을 힘들게 보낼 필요는 
없다.

비바람이 불어 흙탕물을 뒤집어 썻다고 꽃이 아니더냐? 다음
에 내릴 비가 씻어준다. 실수는 누구나 하는거다. 아기가 걸
어 다니기까지 3000번은 넘어지고야 겨우 걷는 법을 배운다. 
나는 3000번을 이미 넘어졌다가 일어난 사람인데 별것도 아
닌 일에 좌절하나!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것은 너무 일찍 죽
음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가장 불행한 것은 너무 늦게 사
랑을 깨우치는 것이다.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뻐긴다 해도 결국 하늘 아래에 놓인 건
마찬가지인 것을. 높고 높은 하늘에서 보면 다 똑같은 하찮은
생물일 뿐인 것을. 아무리 키가 크다 해도 하찮은 나무보다 
크지 않으며, 아무리 달리기를 잘한다 해도 하찮은 동물보다
도 느리다. 나보다 못난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려 하지 말고, 
나보다 잘난 사람을 시기하여 질투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
로의 나를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하늘 아래 있는 것은 
다 마찬가지 이니까. 



유리에게
          -김기택

네가 약하다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
작은 충격에도 쉬이 깨질 것 같아 불안하다
쨍그랑 큰 울음 한번 울고 나면
박살난 네 몸 하나하나는
끝이 날카로운 무기로 변한다
큰 충격에도 끄떡하지 않을 네가 바위라면
유리가 되기 전까지 수만 년
깊은 땅속에서 잠자던 거대한 바위라면
내 마음 얼마나 든든하겠느냐
깨진다 한들 변함없이 바위요
바스러지다 해도 여전히 모래인 것을
그 모래 오랜 세월 썩고 또 썩으면
지층 한 무늬를 그리며 튼튼하고 아름다운
다시 바위가 되는것을
누가 침을 뱉건 말건 심심하다고 차건 말건
아무렇게나 뒹굴어다닐 돌이라도 되었다면
내 마음 얼마나 편하겠느냐
너는 투명하지만 반들반들 빛이 나지만
그건 날카로운 끝을 가리는 보호색일 뿐
언제고 깨질 것 같은 너를 보면
약하다는 것이 강하다는 것보다 더 두렵다 

기도 ‧……………‥………‥………‥………‥… 김영언
송영 …‥… ‘우리 기도 들으소서’ ……‥ 다같이

* 성경봉독 … 창 25:1-11 … 인도자
* 송영 …‥… ‘주의 말씀은’ ……‥ 다같이

말씀 … 창세기28-‘아브라함 죽음과 그 후’ … 유  호

기도 ‧……………‥………‥………‥………‥… 설교자

찬송 ‥…………‥ 341장 ‥…………‥ 다같이



* 축도 ‧……………‥………‥………‥………‥… 유  호

Meditation …‥…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 다같이
(*바이올린: 한혜리  *첼로: 왕혜진 *피아노: 양재웅)

환영과 알림 ‧……………‥………‥………‥………‥… 인도자

* 예물봉헌 …‥… ‘내가 가진 모든 것’ ……‥ 다같이

* 봉헌기도 ‧……………‥………‥………‥………‥… 인도자
( 봉헌담당: 김재란 )

* 결단찬양 …‥… ‘우릴 사용하소서’ ……‥ 다같이

<우릴 사용하소서~>


